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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31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 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님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기념사업회 김창식 이사장님과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내ㆍ외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중앙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민족대학육성 운동을 
주도하시며 
우리 민족을 이끌 인재육성에 힘을 쏟으셨으며,
한편으로는 언론인으로서 국민계몽과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대표로서 3‧1운동을 적극 주도하시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으며,
3·1운동 후에는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여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펜으로 맞서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습니다.

고하 선생의 평생 친구이신 위당 정인보 선생은 송진우 선생에 대해 평하기를 “수 없이 
많은 어려운 고비에도 고결한 지덕과 탁월한 판단력으로 이를 헤쳐나가고 끊임없는 꾐에도 
빠지지 않은 독야청청의 일생이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국민들은 선생의 위대한 발자취를 영
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나라를 지키고 
모든 것을 헌신하셨던 선생님의 고귀한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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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새겨,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기에 강한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독립과 정의로운 역사를 위한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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